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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발간 50주년을 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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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

Congratulation on the Public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Sun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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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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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3월, 필자는 관악산 캠퍼스에서 의예과 과정을 

마치고 연건캠퍼스로 옮겨 의대 본과 과정을 시작하였다. 

새벽에 의학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수업에 들어가고, 

수업 후에 다시 의학도서관으로 가서 밤 10시쯤 귀가하

던 것이 그 당시 일상이었다. 의학도서관에서 논문을 찾

아 읽기도 했는데, 생리학 수업에 나온 troponin, tro-

pomyosin 관련 논문을 찾아 복사해서 읽었던 기억이 아

직도 생생하다. 

그러니까 의학도서관은 1978년 의대생 시절부터 이후 

대학원 과정, 교원 임용 후에 이르기까지 교원으로서 생

존에 필수불가결한 장소였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곳이었다. 의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

은 아마도 1980년대 후반 대학원을 다닐 때 MEDLINE 

서지 정보를 CD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던 일이 아니었나 

한다. Silver Platter에서 제공되는 연도별, 월별 CD를 동

시에 넣어서 검색하면 논문의 서지 정보가 확인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당 논문을 도서관 비치 잡지에서 찾고, 없으

면 다시 타 도서관에서 복사본을 찾았다. 1988년도에 한

림대학교로 발령받은 후에도 도서관에서 CD로 MEDLINE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 요즘이야 PubMed, 

PubMed Central, Web of Science, Scopus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실이나 집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

지만,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에서 PubMed를 온라인으로 

공개한 1996년 이전까지 연구자에게 도서관 방문은 필수

였다. 1986년부터 기생충학을 전공하면서 연구를 설계하

고 논문을 작성했는데 도서관의 자료가 아니면 불가능했



J Korean Med Libr Assoc 2023:50(1,2):1-3

2

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몸담은 한림대학교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와 인연이 많다. 우선 고 윤덕선 이사장(1921∼1996)은 

1972∼1976년도에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1973년 7월

에 ‘의학문헌 색인집(Index Medicus Korea)’이라는 국내 

최초의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인쇄본으로 발간하는 작업

을 지원하였다. 윤 이사장은 1980년 말 우리나라에도 미

국의 MEDLINE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을 절

감하고 당시 한림대 도서관 수서과장인 문명신 선생께 이

를 요청하였으나, 대학 도서관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라고 하여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업은 그 후 

1996년도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KoreaMed

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실현하여, 최근까지 34

만 종의 국내 의학 문헌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학술지 열람이 의학도서

관이 제공하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이지만, 그 외에도 한국

의학도서관협회와 의학 사서가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

한 바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1996년도 MEDLIS라는 상

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우 편리하게 도서관 소장 정

보를 파악하고 원문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

년부터는 의학 사서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으

로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협회 학술지를 통하여 제공한 여러 계랑서지학 정보, 

최신 동향에 대한 소개는 도서관 서비스 발전뿐 아니라 

의학 학술지 발전에도 기여한 보석과 같은 정보이다. 의

학 사서는 또한 학술지 편집에 참여하여 원고 편집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학술지 발전에 기여하였다. 개개 사서가 연

구자와 함께 systematic review-meta anlaysis에 참여하

여 공저자로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고, 서지정보

에 대한 여러 원저도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DOAJ)에 우리나라 대사(ambas-

sador)로 참여하여 국제 활동을 통하여 국내지 DOAJ 등

재를 지원하고 있다[1]. 필자가 1996년도 대한의학학술

지편집인협의회 창립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술지 공부

를 위하여 이 협회지를 도서관에서 찾아보면서 지식을 익

혔다. 그 당시는 국가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Science 

Citation Index (SCI) 등재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면서 국내 학술지 발간에 위기가 닥쳤

다. 국내지도 SCI 등재를 시도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국

내지의 양식과 형식(style and format)부터 국제 수준으

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의학 분야 편집인부터 

움직여 국제 동향을 빠르게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협회 학술지에 SCI, Journal Citation Reports, 디지털 

라이브러리, 인터넷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

데, 새 개념을 접하고 익히는 기회였다. 최근에도 계랑서

지학 분석, 참고문헌 관리, 학술출판에서 투명성 원칙 등 

편집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을 계속 발행하고 있어 

정보를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의학 사서는 업무가 많이 늘고, 기존 인력이 퇴사

했을 때 선뜻 새로이 임용하지 못하는 기관이 많다. 13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하여 대학 재정 압박을 받으면

서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새 고용은 쉽지 않

은 일이다. 따라서 의학 사서의 업무 부담은 매우 과도하

다. 앞으로 이 협회지가 발전하려면 투고 원고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 2019년부터는 연 4편 발행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실리는 논문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

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학술지로서 지속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의학 사서 양성이 필요하다. 

연구는 업무 중이 아니라 과외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다. 특정 집단을 위한 특정 목적의 학술지를 지속

하여 발간하는 것은 학문 발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중요하다. 50년의 역사를 지닌 이 잡지를 지속하여 발

전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1. 학술지 누리집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하고 영문으로 

제작한다.

2. 전문을 XML로 제작한다[2].

3. 개별 논문에 DOI를 부여하고 Crossref XML을 제

작하여 Crossref에 기탁한다. 이 작업은 창간호까지 

소급이 필요하다[3].

4.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에 가입하여 논

문을 기탁한다[4].

5. Online only 잡지로 발간하여 eISSN을 부여받는다.

6. 창간호부터 과거호의 서지 정보와 초록을 영문으로 

제공하면서 전문 PDF를 연결한다.

7. 전문을 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digital 

archving으로 제공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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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소 25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XML로 제작한 뒤 

PubMed Central에 등재한다[6].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협회에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연회비를 내

는 것이므로 이외의 추가 수입 창출이 어렵다. 그렇지만 우

선 경비가 적게 드는 일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 호에 대한 소급 작업이 어렵다면 앞으로 발행하는 호

부터 적용하면서 차차 과거 호까지 넓혀나가면 충분하다. 

1982년 졸업 후 42년간의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활동

을 마무리하고 2024년 2월이면 정년을 맞이한다. 연구에

서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28년간 학술지 편집 일을 

하면서 의학 사서로부터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국

내 의학 학술지는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

로 발전하였고, 이런 발전에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가 기

여하였음에 늘 감사한다. 앞으로 학술지 발행 100주년을 

맞아 통권 100권을 낼 때까지 꾸준히 학술지를 발간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유통되기를 바란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는 말이 꼭 맞는 학술지가 되기를 바라며 통권 50권 발행

을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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